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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비로운 선율에 빠져볼 시간

깊은 여운을 남기는 인천시향의‘로맨틱시리즈’

- 5.14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, 인천시립교향악단 로맨틱시리즈 -

인천시립교향악단(예술감독 이병욱)이 마음에 알싸하게 스며드는 명곡

들을 만나보는 <로맨틱 시리즈>의 두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. 5월 14

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“신비로운 선율들”이라는 부제

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3개의 곡을 들려준다. 

첫 곡은 멘델스존의 ‘한여름 밤의 꿈’ 서곡이다. 목관의 화음에 의

한 몽환적인 도입과 요정의 희롱을 연상케 하는 섬세하고 경쾌한 현

파트를 시작으로 꿈과 같은 즐거운 정경이 펼쳐진다. 

뒤이어 스페인의 맹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‘아란후에즈 협주곡’을 

들려준다. 그가 작곡한 10여 편의 기타 곡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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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에게 바쳤다. 이 곡은 국왕의 별궁이 있던 스페인 중부 아란후에즈

의 역사, 그리고 그 부근에 거주하는 집시들의 생활환경을 보고 영감 

받아 작곡되었다. 민요적인 재치와 회고적인 애조가 띤 선율, 집시풍

의 격한 리듬, 스페인 특유의 이국적 뉘앙스와 다이나믹한 멜로디가 

인천시립교향악단과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의 품격 있는 연주로 해석

된다. 

후반부는 슈만의 암흑을 벗어나 빛을 찾는 여정이 담겨있는 교향곡 2

번이 연주된다. 새로운 환경에서 심기일전하여 야심차게 착수한 이 

곡은 좌절을 딛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적인 분투를 담고 있다. 

슈만의 다른 세 편의 교향곡과는 달리 고통과 좌절 속에서 작곡된 작

품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서사들에서 많은 영향

을 받고 있다. 또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클라라와 함께 바흐의 

작품들을 연구했던 과정들에 도움을 받아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위법

을 보여준다.

<로맨틱 시리즈Ⅱ. 신비로운 선율들>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

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%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. 

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,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

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

획이다.

문의)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38-7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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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4회 정기연주회

   <로맨틱 시리즈Ⅱ. 신비로운 선율들>

 ○ 일    시 : 2021년 5월 14일(금) 오후 7시 30분 

 ○ 장   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

 ○ 관 람 료 : R석 1만원, S석 7천원

 ○ 관람연령 : 8세 이상

 ○ 공연문의 :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38-7772

 ○ 주최/주관 : 인천광역시 / 인천시립교향악단

<붙임> 관련 사진

로맨틱 시리즈Ⅱ 포스터 지휘 이병욱

기타 / 드니 성호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사진


